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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치악 환자를 보철 수복하는 기존의 방법은 총의치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아의 도움없
이 연조직에서 유지, 안정, 지지를 모두 얻는 것은 모든 치과의사에게 해결하기 힘든 큰 숙제였습니다.
1952년 브레네막 교수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골유착 개념이 임상에 적용되면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무치악 
환자의 보철 수복법은 다양해졌고 현재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이드 수술을 이용한 무
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철수복은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합병증 발생률을 
낮출 수 있으며,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이드 수술이란 구강 내 표면 데이타와 치과용 CT 영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합이라는 과정
으로 중첩하고 정확한 수술계획을 세워 임플란트를 이상적인 위치로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가이
드를 사용하여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는 치아가 없는 경우이므로 가이드 수술 준비 단계 중 정합과정에서부터 어
려움이 있으며 Top-down 방식으로 workflow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상치아 배열과정 또한 어려운 과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철방식을 가이드 수술을 통해 해결한 임상 
증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를 고정성 보철방식으로 해결한 증례를 통해 
정합 과정, 가상치아 배열 과정을 포함한 가이드 수술 준비 과정과 수술, 보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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